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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크리스마스처럼

조용히 날리는 작은 눈송이처럼 너는 엄마 배 속에 내려왔을까?

이 겨울, 아빠는 온전히 너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처럼 날마다 설레고 두근거려.



  겨울 햇볕이 따스하게 집 안으로 스며들었어. 기분 좋은 

아침이었지. 스크루지는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 

공기는 제법 차가웠지만 상쾌한 기분이었어.

  크리스마스 유령들과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고 온 

스크루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과 작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이 왔잖아.

  스크루지는 거리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어.

  “얘야, 오늘이 며칠이니?”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캐럴



  아이는 그것도 모르느냐는 듯 말했어.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스크루지는 감격에 젖어 혼잣말을 했어.

  “오, 크리스마스! 세 명의 유령을 만났지만 하룻밤이 지난 

거구나. 그들은 나에게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일을 보여 

주었어.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어.”

  스크루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 어제와 

똑같은 거리가 오늘은 새로워 보였어.

  스크루지는 정육점에 가서 가장 큰 칠면조를 사서 사무실 

직원인 봅에게 배달해 달라고 했어. 봅이 칠면조를 받고 

좋아할 상상을 하니 스크루지도 기분이 좋았어.



  다시 거리로 나온 스크루지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녔어.

지나는 사람들이 스크루지를 보고 인사를 건넸어.

  “영감님!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의 스크루지라면 대꾸도 하지 않았겠지. 오늘의 

스크루지는 달랐어. 진심으로 반갑게 인사했어.

  “고맙네. 자네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 지었어. 그렇게 활기찬 

스크루지의 모습은 처음 보았거든.

  스크루지는 거리를 걷다 낯익은 남자를 보았어. 어제저녁 

사무실로 찾아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기부금을 청했던 

남자였어. 스크루지는 쌀쌀맞게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지.



  스크루지는 남자에게 다가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어. 

남자는 놀란 얼굴로 인사했어.

  “아니, 스크루지 씨 아니세요?”

  “어제는 내가 무례한 행동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남자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스크루지가 그를 불러 

세웠어. 스크루지는 남자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어. 그 

말에 남자는 깜짝 놀랐어.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시겠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스크루지는 남자와 헤어지고 교회에 들러 기도했어.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정겹게 

인사했어. 거리엔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가득했어.



  오후가 되자 스크루지는 조카의 집을 찾았어.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가도 괜찮겠니?”

  조카는 깜짝 놀라서 스크루지를 끌어안았어.

  “어서 들어오세요. 삼촌 덕분에 멋진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조카가 반겨 주자 스크루지는 걱정을 놓았어. 그동안 

조카를 돌보지도 않고 열심히 돈만 모았는데, 그런 자신을 

이토록 반겨주니 고맙고 또 고마웠어.

  조카 부부는 소담한 식탁을 차리고 촛불에 불을 밝혔어.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 그저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였지. 하지만 스크루지에게는 난생처음 맞는 

특별한 크리스마스였어.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와 선물 상자, 알록달록 꾸며진 

집과 사랑하는 조카 가족들, 그리고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 모든 것이 스크루지를 행복하게 해 주었어.

  스크루지는 자신이 느낀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몇 번이고 인사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아빠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줄 널 위해,

작은 양말 하나를 크리스마스트리에 걸어 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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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리는 소리

엄마랑 아빠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네가 어떤 기분인지,

무얼 하다 사진에 찍혔는지 이야기를 나누곤 해.

지금은 귀를 쫑긋, 아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



눈이 온다 펄펄

함박눈이 힘빡

싸라눈이 싸록싸록

진눈깨비 질척질척

떡 쌀가루 쏟아진다

떡 해 먹자 백설기떡

흰떡 가래떡

시루떡 인절미

막떡 버무리떡

한마당 두 마당에

자꾸자꾸 쌓이거라.

눈 노래



눈사람도 떡으로 짓고

집도 절도 떡으로 지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돌려먹고 나눠 먹고

두고 먹고 구워 먹고

혼자 먹고 같이 먹고

앉아서 먹고

서서 먹고

누워서 먹고

자면서 먹고

깨어서 먹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흰 모자를 쓰고 있다

떡가루를 둘러썼다

나무도 풀도

니도 나도

배 터져서 죽겠구나

배 터져도 좋으니라

떡 먹는 거 좋으니라

떡보야 먹보야

바보야 울보야

곰보야 째보야

너그들도 나와서

떡 먹어라

떡 받아먹어라.



눈이 내려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눈 오는 소리를 듣겠지.

아가야, 너에게도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니?

아빠랑 함께 눈 노래를 불러 보겠니?



소중한 아기에게 들려주는 감성 태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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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겨울날_mobil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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